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갤러리들이 유난히 많은 몬트리올은 과거 
1940년대 캐나다미술계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
컨템포러리미술협회(1939~48)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
시도들이 선행되었던 도시다. 현재도 작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인 
‘아티스트런센터’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
있다. 그래서 몬트리올의 아트씬은 한 마디로 무척 젊다. 이러한 
분위기에 힘입어 몬트리올현대미술관은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큰 
규모의 현대미술관이다. 동시대미술을 위하여 탄생한 이 미술관은 
1964년 퀘벡주정부의 한 부서로 설립되어 1965년 개관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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… 이곳 기획전시의 기본 의도는 최근의 이슈와 미술 트렌드를 
전달하고 주로 참신한 미디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신진작가를 
발굴하여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. 기획전시실 입구는 
항상 사진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. 예전에 팀 리의 재미있는 
사진도 이곳에서 처음 보았다. 전시제목부터 마음에 들었던 
<어제의 내일>은 존 메시의 군더더기 없이 단아한 흑백 사진들로 
시작했다. …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는 ‘프라이데이녹턴(Fry-
day Nocturnes)’ 행사가 있다.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미술관 
중앙홀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음악, 퍼포먼스, 간단한 칵테일과 
함께 미술관 전시를 볼 수 있는데 미술관 입장료만 내면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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